
ABS, 증설공장 줄줄이 가동
L G·J S R·TPM 등 … C h i M e i는 한국·일본서 저가공세

세계 ABS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 6년 하반기들어 증설공장들이 줄줄이 완공됨은 물

론, ChiMei가 저가공세에 나서고 있어 시장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L G화학(대표 성재갑)은 여천플랜트의 5만톤 규모 ABS 증설공사를 거의 완료, 11월경 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BS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가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증설공장 가동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Japan Synthetic Rubber(JSR)도 수요침체 및 가격약세를 이유로 2만톤 규모의 ABS 증설공장 가동

을 지연시키고 있다. JSR은 8월 증설공장의 기계적 준공을 끝마친 상태이다.

말레이지아의 Toray Plastics Malaysia도 8월 P e n a n g공장 소재 4만톤 규모 ABS 제3공장의 기계적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중이다. TPM은 현재 P e n a n g에서 8만톤 공장을 가동중이다.

다만, 말레이지아의 ABS 수요 약세로 증설분 공급이 여의치 않아 대홍콩 수출이 불가피, 치열한 경

쟁이 예상되고 있다.

ABS 시장은 중국의 구매 재개의사가 보이지 않아 수요침체 및 가격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9월

가격은 CIF Hong kong 기준 톤당 9 5 0 ~ 9 6 0달러로 7월초에 비해 8 0 ~ 9 0달러 하락했다.

일부에서는 톤당 1 0 0 0달러 이하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rmosa Chemicals & Fibre Corp (FCFC)는시장 약세에 따라 1 5만톤 공장의 가동률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FCFC는 9 5년3월 생산을 개시한 이후 환경문제가 발생해 가동을 중단, 95년

1 1월 재가동했었다.

이외에도 많은 생산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80% 이하로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 Chi Mei는 3월이후

1 0 0만톤 공장의 가동률을 80% 이하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Bayer Premier도 2 / 4분기에 타이의 Mab Ta Phut에 있는 4만6 0 0 0톤 규모의 뱃치식 A B S공장 가동에

들어갔으나 풀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ABS 제조기업들은 가동률 조정으로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중국의 재고가 바닥나 수입을 재개할 것

으로 기대, 4/4분기 이전에 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C h i M e i가 한국과 일본시장 공략을 적극화, 동북아 A B S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메이커인 대만의 C h i M e i가 일본 및 한국기업과의 협조노선을 전환, 96년 수출량을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C h i M e i는 연산능력 1 0 0만톤의 세계 최대 ABS 메이커로 C o s t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

대하고 있으나, 한국 및 일본시장에서는 공존노선을 선택, 94년 가을부터는 三菱化學과 제휴하는 등

일본내 판매를 전면 위탁했다.

그러나 三菱化學이 1 0월 日本合成고무와 A B S사업을 통합키로 결정함에 따라 통합 새 회사의 일본

내 시장점유율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2 5 %를 대폭 초과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를 받

아 C h i M e i와의 제휴를 중단 했다.

이에 C h i M e i는 연간 2만톤 전후로 억제해온 대일본 수출량을 직접판매를 통해 9 7년 5만톤 전후로

끌어올려 일본에서 1 0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C h i M e i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아시아가격과 연동시킨 가격체계를 도입, 일본산보다 20% 가까이 낮

게 공급할 계획이다.

C h i M e i는 한국에서도 가격공세를 계속, 국내 메이커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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